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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적 상태에서도 계시하고 예시하고, 혼적 상태인 꿈에서도 계시하고 예시

하기도 한다.

2. 혼적 단계에만 가도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3.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월명동 바위 형상도 10년, 20년을 봤어도 제대

로 못 보는데, 초자연적 세계인 혼적 세계를 제대로 보겠느냐.

4. 육계나 영계나 하나하나 자세히 근본 형태를 인식하고 봐야 보인다. 보는 

자만 그 세계를 안다.

5. 형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초상화처럼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6. 영계도 추상화같이 뜻과 의미를 아는 것만 목적하고 보면 된다.

7. 추상적인 것도 자세히 보면 초상화같이 자세하고 확실히 보인다.

8. 세상의 모든 사건도 자세히 봐야 제대로 알게 되고 확실히 보인다. 자세히 

안 보면 추상적으로 보인다.

9. 어떤 사물도, 어떤 문제도 자기 지식·지혜·마음·정신·생각의 수준과 차원대

로 본다.

10. 영계도 자세히 보는 자가 제대로 본다.

11. 성자 주님도 자세히 보는 자와 차원이 높은 자가 본다. 1000년, 2000년 

역사가 흘러도 자세히 안 보면 못 본다.



12. 지구세상 만물도 자세히 봐야 숲속에 있는 것 폭포수도 보고, 바위도 보

고, 바위 형상도 본다. 사람도 자세히 봐야 그 사람의 특성과 모양과 구조와 

형태를 보게 된다.

13. 자기 마음과 정신과 함께 자기 육신을 초자연적 영적 현상에서 혼적으로 

보이는 형체를 ‘혼체’라 한다. 

14.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야 영적인 것이 생각나고 영적인 현상이 보

인다.

15. 정신 세계, 마음 세계도 급하게 오르면 그 차원이 낮다.

16. 토끼나, 개나, 소에게 우리 집 주인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위에 존재

하고 있기에 못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의 주인을 하

라고 하셔도 사람은 자기 위의 영들을 못 다스리기에 못 한다.

17. 인간을 보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면 충분히 다스린다. 이는 인간이 짐승 

위에 있기 때문이다.

18. 낮에는 마음과 정신이 육신을 쓰고 생활하지만, 육신이 잠을 자는 밤에는 

마음과 정신이 육신을 쓰고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 혼체로서 혼적 세계에서 다

닌다. 지상세계를 혼적 세계에서 보니, 육의 눈으로 볼 때와는 똑같이 안 보이

고 더 돋보이고 세밀하게 보이고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19. 육체를 혼적 세계에서 보니 더 확실히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고, 그 사실

이 자세히 묘사되어 보였다.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 상태에 따라 더 돋보였다.

20. 기계는 핵심 때문에 움직인다. 고로 핵과 연결된 부분들이 움직이며 기계

가 돌아간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핵적인 자가 움직이니, 거기에 연결된 자가 움



직인다.

21. 사람도 핵심인 뇌가 움직이니, 그에 연결된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정신·생각이 핵심인 뇌와 일체 되면 지체가 움직인다.

22. 몸 따로, 마음과 정신 따로 놀면 몸이 안 움직인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

직여야 움직여진다.

23. 혼체가 차원을 높여 혼계를 벗어나 영계에 가면, 자기 영체와 일체 되어 

영체를 보게 된다.

24. 더 높이, 더 깊이 가면 더 색다른 것을 보게 된다.

25. 영체와 혼체는 같은 영의 형상체라서 쪼개서 보지 않으면 혼돈된다.

26. ‘혼체’는 육체에 속한 영적 형상체다. ‘영체’는 육체에 연관된 하늘에 속한 

실존체로서 그 형체가 육체같이 영체로서 따로 존재한다. ‘혼체’는 자기 육신을 

쓰고 초자연적 영적 현상에서 형체를 이루어 나타난다.

27. 쪼개서 봐야 육체 - 혼체 - 영체를 알고, 각각 그 기능을 알게 된다. 

28. 세상이 어떤 것도, 영적인 어떤 것도 쪼개서 봐야 그 성능과 개성을 알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된다.

29. 쪼개는 기술, 지혜, 지식이다.

30. 하나님과 성자의 책임, 땅에 보낸 구원자의 책임, 구원받을 인간의 책임을 

각각 쪼개서 가르쳐 주어라. 그래야 자기 책임을 알고 행한다. 

31. 영계는 천국 ; 낙원 ; 선영계, 지옥 ; 무저갱 ; 음부(악영계)를 중심하여 그 



세계에서도 각각 수천 개로 쪼개져 존재하고 있다. 


